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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김용재 제2독서 안희재  / 입당 26 봉헌 215, 510 성체 175, 154 파견 421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eader Sylvia Sicat  2nd Reader Aiden Jung

입 당 송 |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

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  예레 31,7-9

화 답 송 |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  

   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  

   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  

   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  

   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  

   며 돌아오리라. ◎

제 2독 서  |  히브 5,1-6

복음환호송 |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  

   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    음 |  마르 10,46ㄴ-52

영성체송 |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10월 27일 주일학교 YES Fr. Peter

11월 03일 주일학교 YES Fr. Augustine

11월 10일 주일학교 YES Fr. Jim

11월 17일 주일학교 YES

 

       Yong Ah Lee, 윤정의 알퐁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자니, 살면서 피하고픈 참 
아쉬운 말입니다. 우리는 애달픈 자비보다는 당당한 
거래, 다른 이의 처분에 매달리는 비루한 삶 대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떳떳한 삶을 살고자 합니
다. 남의 처분이 아니라, 내 요청이 힘을 얻는 삶을 
사는 와중에 들이닥치는 가난은 곤란합니다. 오늘 
복음 속 바르티매오처럼 내놓을 게 없는 가난은 끔
찍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비에 기대어 외칠 뿐입
니다. 천덕꾸러기. 사람들은 눈치를 줍니다. 세상이 
이런 이들에게 기대하는 미덕이란 잠자코 사는 것. 
소리 지르는 그에게 ‘많은 이가 잠자코 있으라 꾸짖
습니다.’(마르 10,48 참조)

다행일까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그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청이 있을 때 그저 자비에 기대야 할 정
도는 아닙니다. 대학 입학, 취직, 결혼, 삶의 갈피마
다 주님 앞에 가져갈 청이 있고, 우리의 청에는 각
자가 생각하는 봉헌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렇게 뭘 좀 내놓은 뒤, 고개를 들고 우리의 바람을 
아룁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봉헌하오니 이
번 일은 좀 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의 침묵. 자비로운 주님, 우릴 
사랑한다는 그분의 응답이 너무 자주, 너무 느리고, 
너무 부족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기쁨보다는 억울함
을, 감사보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 십상입니다. ‘주
님, 언제까지 잠자코 계시렵니까? 제가 뭘 얼마나 
더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복음이 이 오래된 물음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픈 것은 오직 하나, 바
르티매오의 가난한 외침이라는 응답. 봉헌할 게 없
는 그에게 세상이 한목소리로 윽박지르고, 그 역시 

이제 잠자코 무너져버리고 싶지만 거슬러 일어난 외
침,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그의 외침이 모든 것
의 시작이었습니다. 내놓을게 없어 거래할 것도 없
던 그에게 주님의 자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비
를 향한 비루한 외침이 주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는 기적은 그저 한 부분, 복음은 
길을 모르던 그가 길을 찾았다는 깊고 긴 삶의 기적
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을 벗어 
던지고”(마르 10,50) 다가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
라 길을 나서는(마르 10,52 참조) 구원의 기적이 외
침에 이어진 은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드
려야 할 모든 것은 세상을 거슬러 일어서는 마음뿐. 
‘당신이 남아있습니다. 제게 당신이 있으니 저는 끝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
시오.’ 거래를 멈추어야 하는 막다른 가난이 복된 은
총이라고, 주님만 남은 우리의 가난이 맑고 투명한
눈이 되어 길을 보게 해주리라고 바르티매오가 격려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모든 이에게 주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자비라고 온 마음으로 그가 증언하고 있
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배고픔, 당신의 응답이 오히
려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 곁에서 참 오래오래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근상 시몬 신부 | 예수회



    
 전례와 미사의 영성38 – 미영성체 전 ‘주님의 기도’             김혜종 요한세례자 신부

어떤 신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미
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혼자 ‘아멘’ 이라고 해
서 엄청 창피했어요.” 그런데 왜 미사 때 주님의 기
도를 바치고 나서는 ‘아멘’ 이라 하지 않나요? 그리
고 무엇보다 미사 때 왜 주님의 기도를 바치나요?

사실 주님의 기도는 초대 교회 때부터 전례나 개
인 기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세례 받은 
모든 신자는 일상 안에서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 날
마다 세 번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런 배경 안에서 주님의 기도가 미사 전례 안에 차
츰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
니다. 첫째,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 있는 ‘일용할 
양식’ 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 
교회의 교부들은 무엇보다 성체와 연결시켜 이 양식
의 의미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차츰 주님의 기
도는 영성체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 기도로 여겨지
게 되었고, 4세기경 동·서방 전례에 모두 도입됩니
다. 그래서 가령 테르툴리아누스 성인(Tertullianus, 
155~240)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간청을 영성적으로 알아들읍시다. 그리스도께
서 우리의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자들을 가르
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저희 죄를 용서하시
고’라는 구절과 연관해서입니다. ‘죄의 용서’는 무엇
보다 합당한 영성체를 위한 훌륭한 간구로 여겨졌습
니다. ‘죄의 용서’를 청함으로써 거룩한 주님을 모시
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아
우구스티누스 성인(Augustinus, 354~430)은 신자
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가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은 일상사
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씻는 것
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깨끗한 얼굴’로 이 거룩한 식탁에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욕은 고해성사와 연관되어 우
리 죄를 씻는 것이며, 얼굴을 씻는 것은 주님의 기
도 안에 있는 ‘용서를 청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일
상의 잘못을 씻고 비로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
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기도로서 영성체를 준비하고, ‘죄의 
용서’ 를 청함으로써 거룩한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
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사 때 바치는 주님의 기도 다음
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
오는 사제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 내용과 신학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제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길, 그리고 모든 시련에서
의 보호와 복된 희망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정성되이 준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
버지”를 향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구원을 향
한 신앙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11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11월 2일(토):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11월 3일(주일): Daylight Saving Time 종료
  - 11월 3일(주일):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
  - 11월 4일(월) - 15일(금):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성지순례 기간 중 평일미사 없음)
  - 11월 10일(주일): 평신도 주일(연중 제32주일), 이날     
    미사는 산호세 본당 정재훈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할로윈 이벤트
  - 일시: 10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 장소: 체육관
  - 내용: 코스튬 퍼레이드, 게임 등의 할로윈 액티비티
  - 대상: 주일학교 학생(K 미만의 어린이들의 참여도 환영)

▪2024 성모회 총회
  - 일시 ž장소: 10월 27일(주일), 오전 10시 40분 ž Room A
  - 대상: 성모 회원 및 예비 회원

▪위령 성월 묘지 방문 연도 및 미사
  - 일시: 11월 2일(토), 오후 1시 30분 연도, 2시 미사
  - 장소: Gate of Heaven Catholic Cemetery
  - 오클랜드 본당과 산호세 본당도 함께 참여합니다.

▪미주 가톨릭 성서모임 주관 “말씀의 초막절에 초대합니다.”
  -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 4시: 홍승의 가브리엘 신부 강의
  - 10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홍신부와의    
    만남의 시간(질의 응답 시간)
  - 10월 31일(목), 오후 7시30분- 9시30분: 주간나눔예절  
    (때제기도)
  - 북가주와 캐나다 신자들은 행사 중 강의 부분만        
    비대면(Zoom)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사 후 안내 데스크에서 해드립니다.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 기간: 2024년 11월 4일(월) - 15일(금)
  - 참석 인원: 32명(본당 신부님 포함)
  - 본당 교우들로 구성된 성지 순례단이 성모 발현지인    
    루르드와 파티마를 순례합니다. 순례단을 위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성지순례 기간 중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교우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Daylight Saving Time 종료
  - 11월 3일(주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해제됩니다.  
    시간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반모임 일정(www.tvkcc.org/2024cellmeeting)

▪온라인 봉헌 시스템(Tithe.ly) 사용 안내
  - 방법1: 온라인 봉헌 웹사이트 https://give.tithe.ly 에서 봉헌
     ※ 주보· 웹사이트 QR 코드로 온라인 봉헌 바로 연결
  - 방법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봉헌
     ※ 구글 플레이·애플 앱 스토어에서 “tithe.ly”로 검색·설치
  - 봉헌시 [Member ID] 란에 신자번호(또는 전화번호) 기입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웹사이트 [온라인 봉헌 안내] 참고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10), 박일신(10-12), 박주암(10), 유창수(9,10),    
    윤혜숙(9,10), 이연호(11,12),이예진(8,9), 홍석제(10)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10), 박일신(10-12), 홍석제(10)
  - Bishop’s Appeal
    김성치(10), 박일신(10-12), 홍석제(10)
  - 건축봉헌금 바자회 수익금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416.15 $447 $1620 $90 $130 $3703.15

마태 5 10/26(토) 8:00PM Rooom A 949 838 5041

http://give.tithe.ly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